<러시아 기업인 노영남의 성공 이야기>
(인터뷰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을 만나는 이 시간. 오늘은 러시아에서 문화와 경영 두 영역에서 뜻깊은 성과를 거둔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5 기업서적 어워드에서 한국 기업인 최초로 두 개의 부문을 동시에 수상한 분인데요. 경영은 물론 필력까지 인정받은 분입니다. LG전자 러시아 CIS 총괄 노영남 법인장님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장님.
(노영남) 안녕하십니까, 노영남입니다.
(인터뷰어) 먼저 축하드립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5 기업서적 어워드에서 어떤 부분 두 개를 동시에 수상하셨습니까?
(노영남) 최우수 최고 경영자 저자상하고 외국인 CEO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어) 네, 그 2025 기업서적 어워드가 어떤 상입니까?
(노영남) 소개가 좀 필요한데요. 작년 2024년에 러시아에서 매년 6월에 '레드스퀘어'라는 북 페어가 있습니다. 도서축제가 있는데, 이때 블라디미르 메디스키라고, 대통령 문화고문이자 위원장이고요. 주로 소설이라든지 아동용 도서라든지 이런 섹션을 출품하는데, 이 행사에서 라리사 루다코바라는 인터컴 대표가 커뮤니티 대표로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거의 35년간 기업 활동을 해왔는데, 기업 출판에 대한 도서상이 만들어진 적이 지금까지 없다' 이런 얘기가 오간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코퍼레이트 어워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뷰어) 네, 그랬군요. 그러면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가져다 준 책은 어떤 책입니까?
(노영남) 러시아어로는 «라즈므쉬레니야 오 쥐즈니», 한국말로 하면 «제 삶을 되돌아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어) 그러면 '삶을 되돌아보며'라고 하는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노영남) 주로 제가 고민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글로 썼고, 러시아 지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사람, 패밀리, 휴머니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터뷰어) 네, 그런데 이번 책은 그러면 한국말, 러시아말 두 나라 말로 다 나온 겁니까?
(노영남) 예, 맞습니다.
(인터뷰어) 그러면 한국말로도 쓰시고 또 러시아말로도 번역을 하셨을 텐데, 두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실 때, 어떤 사건들을 표현하실 때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던가요?
(노영남) 한국말로 하면 아무래도 시적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 분들은 시적 리듬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백업스토리 같은 게 약간 보완이 되는 형태가 돼서 좀 다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책 제목을 «라즈므쉬레니야 오 쥐즈니»라고 해서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며'라고 했지만, 한국말로 실제 출판할 때는 «우리가 찾는 진짜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국에서는 «내 삶을 되돌아보며»라고 하면 뭔가 좀 회고록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올드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쪽에서는 그것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이 충분히 담긴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게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제목부터 먼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어) 그렇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국제문화협력특별대표를 비롯해서 현지 인사들의 서평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평가하시던가요?
(노영남) 미하일 시비드코이라고, 예전 문화부 장관이었고 지금 대통령 문화특사이신데요. "어쨌든 책을, 시집을 포함해서 책을 출판하는 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기쁜 일이고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특히 뭔가 좀 서평을 달라고 했을 때 마다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통적인 시적 운율이나, 이걸 관점에서 보면 전통시라고 볼 수 없지만, 약간 우회적인 관점에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 시의 관점에서는 좋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학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 국립대학이라든지, 문화계 쪽에 예전에 푸시킨 미술관의 관장이시든지, 아니면 러시아 적십자사 회장이시든지, 사업 파트너들, 이런 분들이 다들 마다하지 않고 좋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인터뷰어) 네, 그렇군요. 여러 분들이 그 책이 워낙 훌륭하고 또 노영남 법인장님의 인품도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함께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기업 경영인이 시집을 냈다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이 글을 쓰시게 된 특별한 계기도 있었습니까?
(노영남) 아무래도 2022년도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받은 보직은 여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희 의지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소통을 하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까 고민을 하다가, 러시아 분들이 굉장히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글로서 표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쓴 거 같습니다.
(인터뷰어) 네, 그렇군요. 법인장님께서는 러시아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노영남) 지금은 2021년에서 지금 5년째고요. 그전에 90년대에서 한 5년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해서 또 한 5년 있어서 토탈 한 15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어) 아, 그러셨군요. 지속적으로 계속 계신 게 잠깐잠깐 가셔서 한 5년 정도 머무르셨는데, 그때마다 그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까? 러시아 분위기나 CIS 분위기가?
(노영남) 많이 달랐죠.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뭔가, 그때 당시에도 한국이 경영업 자금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한국이 선진국에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갔을 때는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러시아에서도 현대화 바람이 일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왔을 때는 물론 이제 코로나라든지 지정학적 이슈가 있어서 많이 어려우니 되긴 했지만, 2018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사회 저변의 건물이라든지 현대화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들의 인식도 많이 외국인들에게 좀 오픈된 그런 상황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인터뷰어) 그렇군요. 노영남 법인장님께서는 러시아에서의 시작과 성공,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까지 모두 겪어오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러시아에서, 또 러시아와 관계를 잘 갖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영남)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고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겠다.
(인터뷰어) 사고의 폭을 좀 넓히자.
(노영남) 네, 저희가 이제 한국의 한반도가 주변에 러시아나 중국, 일본, 미국의 강대국들이 다 지금 둘러싸여 있다시피 한데,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어) 그렇군요.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어) 지금 오랜 시간 동안의 러시아에서의 경험, 또 한국에서의 경험, 기업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묻어낸 것이 이 책인데, 이 책 속에 담긴 시 가운데 특별히 법인장님께서 마음에 남는 시나 구절이 있다면 한 대목 작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노영남) 네, '가면 쓴 세상'이라는 시인데요. 끝부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내겐 다섯 개의 가면이 있다. 변화하는 나의 모습에 세상도 속고, 타인의 가면 쓴 모습에 나도 속는다. 내일같이 속고 속이는 세상, 내일은 어떤 가면을 써야 할까?" 주로 기업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고 다른 형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HR이나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된 시고요, 굉장히 마음에 든 시입니다.
(인터뷰어)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담으신 거군요.
(노영남) 그렇습니다, 예.
(인터뷰어) 한국에서는 '우리가 찾은 진짜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영남) 맞습니다, 예.
(인터뷰어) 한국의 독자와 러시아 독자 반응,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노영남) 한국 친구들은 러시아를 잘 모르니까, 러시아 지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익숙하지 않고, 러시아라는 글 자체도 많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대단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러시아 친구들은 '외국인인데 우리 러시아인들이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네, 그것도 대단하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어) 그렇군요. 지금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학문과 저술을 병행할 수 있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노영남) 어쨌든 저는 기업, LG전자 러시아 법인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고객들에게 브랜드로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어) 그렇군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을 내셨어요. 그것은 기업 문화 마케팅에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그마한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업 현장에서 책 내신 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노영남)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인생의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발간하고 나왔어요. 이 책을 사실은 작년에 러시아의 푸시킨 국립미술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줬고, 그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관공서를 방문할 때나 거래선들을 만났을 때, 먼저 아이스브레이킹으로 해서 이 책을 전달하거나...
(노영남) 젊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LG의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시를 저희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도, 요즘 K-컬처나 K-문화K-팝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영자가 러시아를 이렇게 리스펙트해 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어) 그렇군요. 처음에 가셔서 '이 물건 좋으니까 사십시오'보다는 책 내놓으시면서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접근하신 거군요.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인으로 활동하면서 보람도 느끼셨을 테고, 또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생각납니까?
(노영남)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러시아 분들이 굉장히 품질에 대해서 '우수하다,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빨리 시장에 복귀를 해서 선택권을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어) 네. 지금 책 쓰시는 분들이 항상 또 그렇듯이, 한 권으로는 또 만족 못하실 것 같고, 다른 책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영남) 일단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여기 상황에 맞게 해서,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책을 더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어) 그렇군요. 법인장님께서는 한국도 잘하시고 또 러시아 잘하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런 전문가로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영남) 저는 그 코드를 문화라고 봅니다. 저희가 러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데, 사실 러시아에 살다 보면, 문학이면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체호프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있고, 또 음악가를 보면 림스키-코르사코프, 차이코프스키, 무소르그스키 같은 분들이 있고, 또 미술계, 회화 부문에서는 브류로프, 레핀, 샤갈, 칸딘스키 같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잘 모릅니다. 문학이나 예술, 자연, 사람들도 굉장히 휴머니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쪽에 저희가 좀 더 파고들어서 문화적으로 같이 대등하게 저희가 접근하고, 그 문화에 연계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적인 교류가 계속되면, 저는 그 교류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제가 남은 하나의 소원입니다.
(인터뷰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남)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어) 자랑스러운 한민족, 오늘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5 기업서적 어워드에서 한국 기업인 최초로 최우수 CEO 저자상과 외국인 CEO 특별상을 받은 한국 글로벌 기업의 러시아 CIS 총괄 노영남 법인장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The Success Story of Russian Businessman Youngnam Roh>
(Interviewer): This is a time to meet Koreans active abroad. Today, we have with us someone who has achieved meaningful results in both culture and business in Russia. Last August, at the 2025 Corporate Book Awards held in Moscow, he became the first Korean businessperson to win two categories simultaneously. He is recognized not only for his management skills but also for his writing prowess. We have on the line LG Electronics Russia/CIS  CEO Youngnam Roh. Hello, Mr Roh
(Youngnam Roh): Hello, I am Youngnam Roh.
(Interviewer):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Which two categories did you win simultaneously at the 2025 Corporate Book Awards in Moscow?
(Youngnam Roh): I received the Best CEO Author Award and the Special Award for Foreign CEO.
(Interviewer): I see. What kind of award is the 2025 Corporate Book Award?
(Youngnam Roh): It requires a bit of an introduction. Last year, in 2024, there is an annual book fair in Russia every June called the 'Red Square' Book Festival. At this event, Vladimir Medinsky, who is the Presidential Adviser on Culture and also a committee chairman, mainly presents sections like novels or children's books. At this event, a representative from Intercom named Larisa Rudakova attended a government-hosted meeting as a community representative and said, 'Russia has been engaged in corporate activities for almost 35 years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but there has never been a book award for corporate publishing until now.' After this discussion, the Corporate Award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Interviewer): I see. So, what is the book that brought you the honor of this award?
(Youngnam Roh): In Russian, it is called «Размышления о жизни» [Razmyshleniya o zhizni], which in Korean means «제 삶을 되돌아보며» [Je Salmeul Doedolabomyeo] ("Looking Back on My Life").
(Interviewer): So, what kind of content does the book "Looking Back on My Life" contain?
(Youngnam Roh): I mainly wrote about the things I pondered and did, and it contains content about history, culture, people, family, and humanity based on my travels throughout various regions of Russia.
(Interviewer): I see. So, was this book published in both Korean and Russian?
(Youngnam Roh): Yes, that's correct.
(Interviewer): So, you wrote it in Korean and also translated it into Russian. When expressing things in the two languages, were there any differences in how you expressed certain events?
(Youngnam Roh): When writing in Korean, poetic rhythm is very important, but for Russians, besides poetic rhythm,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as backup stories explaining the content in more detail are somewhat supplemented. Furthermore, the perspectives are slightly different. For example, I just mentioned the Russian title as «Размышления о жизни», meaning 'Looking Back on Life,' but when it was actually published in Korean, it was under the title «우리가 찾는 진짜 보석» ("The Real Gem We Are Looking For"). So, in Korea, if I called it "Looking Back on My Life," it might give a somewhat memoir-like, slightly old-fashioned feeling, while here, it was perceived more as content fully embodying a person's life, so there seems to be a difference starting from the title.
(Interviewer): I see. I heard you received reviews from local figures, including President Putin's Special Representative for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How did they evaluate it?
(Youngnam Roh): Mikhail Shvydkoy, former Minister of Culture and now the Presidential Special Envoy for Culture, said, "In any case, publishing a book, including a poetry collection, is like giving birth to a new life. It's a very joyful event, and I congratulate you." And he particularly did not hesitate when asked for a review and commente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poetry that seeks to impart lessons, albeit somewhat indirectly rather than in a traditional poetic vein, it was good. Next, figures from academia, for example, Moscow State University, or the cultural sphere, like the former director of the Pushkin Museum, or the chairman of the Russian Red Cross, or business partners—all these people gave positive feedback without hesitation.
(Interviewer): I see. I think the fact that so many people provided such evaluations is perhaps because the book is so excellent and also because CEO Youngnam Roh's character is so great. But it's interesting that a corporate executive published a book of poetry. Was there a special reason that led you to write this?
(Youngnam Roh): Naturally, after the geopolitical issues in 2022, the situation became very difficult. In that situation, my role here is to manage the business, but when it became a situation where we couldn't operate the business as we wished, I pondered how to communicate, especially to reach our younger generation. Since Russians are very interested in literature, I thought I should express myself through writing, which seems to be why I wrote it.
(Interviewer): I see. How long have you been in Russia?
(Youngnam Roh): Currently, it's my 5th year since 2021. Before that, I was here for about 5 years in the 1990s, and then another 5 years in the 2000s/2010s, so I think it totals about 15 years.
(Interviewer): I see. So, you haven't been here continuously but in segments of about 5 years each. Was the atmosphere different each time? The mood in Russia and the CIS region?
(Youngnam Roh): It was very different. When I first came, it was a situation where there was nothing after the Soviet collapse. So, there was a strong perception of Korea as an advanced country, especially since Korea provided business support funds back then. Then, when I went in the 2000s, the economy was revitalizing, and it seemed a wave of modernization was sweeping Russia. Then, when I came recently, although of course it has been difficult due to COVID and geopolitical issues, the 2018 World Cup served as a catalyst, leading to significant moderniz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buildings. Also, the perception of people here seems to have changed a lot, becoming more open towards foreigners.
(Interviewer): I see. CEO Roh, you have experienced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and success in Russia to the current difficult times. Precisely at a time like this, what attitude do you think we should have to maintain good relations in Russia and with Russia?
(Youngnam Roh): I think this: we must broaden our spectrum of thought.
(Interviewer): Let's widen our breadth of thinking.
(Youngnam Roh): Yes.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by powerful nations like Russia, China, Japan, and the US. I often think that I hope there will be more perspectives that look at global agendas in a balanced and overall manner.
(Interviewer): I see. It seems necessary to have a balanced perspective without leaning to one side.
(Interviewer): This book condenses your long years of experience in Russia, your experiences in Korea, and your corporate experiences. Among the poems in this book, if there is a particular poem or passage that remains in your heart, could you briefly introduce a short part?
(Youngnam Roh): Yes. It's a poem called 'The Masked World.' I'll briefly share the last part: "I have five masks. The world is deceived by my changing appearance, and I am deceived by the masked appearances of others. In a world of mutual deception like tomorrow, which mask should I wear tomorrow?" Primarily, while running a business, people show different personas, different forms, and different faces in different places. This poem became very meaningful from an HR perspective, and it's a poem I like very much.
(Interviewer): I see. It seems you've captured the aspect of needing to contemplate more about one's own position.
(Youngnam Roh): Yes, that's right.
(Interviewer): You mentioned earlier that it was published in Korea under the title 'The Real Gem We Are Looking For.'
(Youngnam Roh): Yes, that's correct.
(Interviewer): Have you heard any reactions from Korean and Russian readers?
(Youngnam Roh): Korean friends don't know Russia well, so they are unfamiliar with Russian place names and the Russian language itself, so their stance is, 'I don't really understand it, but it seems amazing.' Russian friends, on the other hand, say, 'He's a foreigner, yet he sees aspects of our daily lives that we Russians don't even see. That's also amazing,' showing contrasting positions.
(Interviewer): I see. I heard you are currently pursuing a PhD at Moscow State University. Managing both academic work and writing amidst a busy schedule is quite difficult; how were you able to do it?
(Youngnam Roh): In any case, while I am the representative of LG Electronics Russia, I also think of myself as someone representing Korea. I wanted to show those around me the epitome of Korean people always doing their best. So, I am continuously studying how the cultural activities we are engaged in are actually received by customers as a brand.
(Interviewer): I see. It's not just businesspeople talking about business; you published a book. I have a small thought that this might be a good example of corporate cultural marketing. What do you think? Has publishing the book actually been helpful in the business field?
(Youngnam Roh): I think it has been a huge help. I believe it became a turning point in my life. Because after publishing the book... I actually presented this book last year at the Pushkin State Museum of Fine Arts in Russia. At that time, many people came to congratulate me, and afterwards, when visiting government offices or meeting business partners, I use the book for ice-breaking by presenting it first...
(Youngnam Roh): ...We also visit schools to tell LG's brand story, and we always end by sharing a poem. So, for young people too, while K-culture and K-pop are very trendy these days, the fact that 'a Korean manager respects Russia like this' is receiving a very good response, I think.
(Interviewer): I see. So instead of going and saying, 'Please buy this, it's good,' you approached them by presenting the book and saying, 'This is how I felt about Russia, what do you think?' You must have found fulfillment working as a Korean businessperson in Russia, and there must have been difficult moments too. What comes to mind right now?
(Youngnam Roh): Russian people think very highly of Korean product quality, saying it's 'excellent, very good.' So, although it's not easy due to the current geopolitical issues, I often hear them say they hope we return to the market quickly to broaden their choices. I feel the most rewarded when I hear such things.
(Interviewer): I see. As is often the case with writers, you probably aren't satisfied with just one volume. Are you perhaps preparing another book?
(Youngnam Roh): For now, I plan to think a bit more, adapt to the situation here, and if circumstances allow and time permits to publish another book, I will do so.
(Interviewer): I see, you are an important expert who is well-versed in both Korea and Russia. As such an expert, how do you hop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Russia will develop, and what role do you think you can play?
(Youngnam Roh): I see the key as culture. Aren't the words that come to mind when we think about Russia quite limited? Our perception of Russia is very restricted. But living in Russia, you find famous writers in literature like Pushkin, Dostoevsky, Chekhov; in music, figures like Rimsky-Korsakov, Tchaikovsky, Mussorgsky; and in art, painting, figures like Bryullov, Repin, Chagall, Kandinsky—but we actually don't know them well. Literature, art, nature, and people all possess great humanity. I wish we would delve deeper into these aspects, approach them culturally as equals, engage in dialogue connected to that culture. If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Russia continues, my remaining wish is to play a role as a bridge connecting that exchange.

(Interviewer): Understood. Thank you for the conversation today.
(Youngnam Roh): Yes, thank you.
(Interviewer): Proud Koreans, today we spoke on the phone with LG Electronics Russia/CIS, CEO Youngnam Roh, who became the first Korean businessperson to win both the Best CEO Author Award and the Special Award for Foreign CEO at the 2025 Corporate Book Awards held in Moscow.

---
<История успеха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мена Ёнгнам Роа в России>
(Интервьюер): В этой рубрике мы встречаемся с корейцами, работающими за рубежом. Сегодня у нас в гостях человек, добившийся значительных успехов в двух областях — культуре и бизнесе — в России.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на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Корпоративной книжной премии 2025» в Москве он стал первым корейским бизнесменом, получившим сразу две награды одновременно. Человек, признанный не только за сво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качества, но и за литературный талант. На линии Президент LG Electronics в России и странах СНГ, господин Ёнгнам Ро. Здравствуйте,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Ёнгнам Ро):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Ёнгнам Ро.
(Интервьюер): Прежде всего, поздравляем. Какие именно две награды Вы получили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Корпоративной книжной премии 2025» в Москве?
(Ёнгнам Ро): Я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за лучшую книгу CEO-автора» и «Специальную награду для иностранного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Что это за премия — «Лучшая корпоративная книга 2025»?
(Ёнгнам Ро): Требуется небольшое пояснение. В прошлом, 2024 году, в России ежегодно в июне проходит книжная ярмарка «Красная площадь». На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ладимир Мединский,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по культуре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редставляет такие секции, как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или детские книги. На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Интеркома Лариса Рудакова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собрании и сказала: «Россия занимается корпорати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уже почти 35 лет с момента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о до сих пор не было книжной премии для корпоративных изданий». После этого обсужд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была учреждена «Корпоративная премия».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Итак, какая книга принесла Вам эту почетную награду?
(Ёнгнам Ро): По-русски она называется «Размышления о жизни». На корейском название звучит как «Оглядываясь на свою жизнь».
(Интервьюер): Так о чем же книга «Оглядываясь на свою жизнь»?
(Ёнгнам Ро): Я в основном писал о своих размышлениях и пережитом, а также о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е, людях, семье и гуманизме, с которыми я столкнулся, путешествуя по разным уголкам России.
(Интервьюер): Ясно. Значит, эта книга вышла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Ёнгнам Ро): Да, именно так.
(Интервьюер): То есть Вы написали ее на корейском, а затем перевели на русский. Когда Вы выражали мысли на двух языках, были ли различия в том, как Вы описывали определенные события?
(Ёнгнам Ро): При написан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этический ритм очень важен, но для русских, помимо поэтического ритма, есть небольшая разница, так как добавля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яснения, более подробно раскрывающие содержание. Кроме того, perspectives немного различаются. Например, я только что упомянул русское название «Размышления о жизни», но когда книга фактически публиковалась на корейском, она вышл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Настоящее сокровище, которое мы ищем». Так что в Корее, если бы я назвал ее «Оглядываясь на свою жизнь», это могло бы вызвать ощущение чего-то вроде мемуаров, немного устаревшего, в то время как здесь ее восприняли скорее как содержание, полностью воплощающее жизнь человека, так что разница, кажется, начинается уже с названия.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Я слышал, Вы получили отзывы от местных деятелей, включая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Как они оценили книгу?
(Ёнгнам Ро): Михаил Швыдкой, бывший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а ныне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ультурным связям, сказал: «В любом случае, публикация книги, включая сборник стихов, подобна рождению новой жизни. Это очень радостное событие, и я поздравляю вас». И он особенно не hesitated, когда его попросили дать отзыв, и отметил, чт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оэзии, которая стремится донести уроки, хотя и несколько косвенно, а не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поэтическом ключе, она хороша. Далее, деятели из академических кругов, например, МГУ, или из культурной сферы, как бывший директор Музея Пушкина, и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ссийског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или деловые партнеры — все эти люди без колебаний дали положительные отзывы.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Я думаю, тот факт, что так много людей дали такие оценки, возможно, связан с тем, что книга прекрасна, а также с выдающимися личными качествами господина Ёнгнам Ро. Но интересно, что корпоратив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издал книгу поэзии. Была ли особая причина, побудившая Вас написать ее?
(Ёнгнам Ро): Естественно, посл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2022 года ситуация стала очень сложной.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моя роль здесь — вести бизнес, но когда сложилась ситуация, в которой мы не могли вести бизнес по своему усмотрению, я размышлял, как донос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собенно до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Поскольку россияне очень интересуются литературой, я подумал, что мне следует выразить себя через письмо, и, видимо, поэтому написал эту книгу.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Как долго Вы находитесь в России,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Ёнгнам Р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то мой 5-й год с 2021 года. До этого я был здесь около 5 лет в 1990-х годах, а затем еще 5 лет в 2000-х, так чт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думаю, около 15 лет.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То есть Вы были здесь не continuously, а отрезками примерно по 5 лет. Менялась ли атмосфера каждый раз? Настроение в России и странах СНГ?
(Ёнгнам Ро): Она очень менялась. Когда я впервые приехал, это было время, когда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е было ничего. Так что существовало сильное восприятие Кореи как передовой страны, особенно поскольку Корея предоставляла средства для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в то время. Затем, когда я приехал в 2000-е, экономика revitalizing, и казалось, что волна модернизации охватила Россию. Затем, когда я приехал недавно, хотя, конечно, было трудно из-за COVID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2018 года послужил катализатором, приведшим к значительн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зданий. Также восприятие местных людей, кажется, сильно изменилось, став более открыты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иностранцам.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Господин Ёнгнам Ро, Вы пережили всё — от начала и успеха в России до нынешних трудных времен. Именно в такое время, как Вы думаете, какое отношение нам следует сохранять, чтобы поддерживать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в России и с Россией?
(Ёнгнам Ро): Я думаю так: мы должны расширить спектр нашего мышления.
(Интервьюер): Давайте расширим breadth нашего мышления.
(Ёнгнам Ро): Д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окружен такими державами, как Россия, Китай, Япония и США. Я часто думаю, что хотел бы, чтобы было больше взглядов, которые смотрят на глобальные вопросы в целом 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Кажется,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ую perspective, не склоняясь к одной стороне.
(Интервьюер): Эта книга вбирает в себя Ваш многолетний опыт в России, Ваш опыт в Корее и корпоративный опыт. Среди стихов в этой книге, если есть particular стихотворение или отрывок, который остался в Вашей памяти, не могли бы Вы кратко представить небольшую часть?
(Ёнгнам Ро): Да. Это стихотворение под названием «Мир в масках». Я кратко поделюсь последней частью: «У меня есть пять масок. Мир обманывается моим меняющимся обликом, а я обманываюсь замаскированными обликами других. В мире взаимного обмана, как завтра, какую маску надеть завтра?» В основном, при ведении бизнеса люди показывают разные персоны, разные формы и разные лица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Это стихотворение стало очень значимы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HR, и это стихотворение, которое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Кажется, Вы затронули аспек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больше размышлять о своей собственной позиции.
(Ёнгнам Ро): Да, это верно.
(Интервьюер): Вы упомянули ранее, что в Корее книга вышл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Настоящее сокровище, которое мы ищем».
(Ёнгнам Ро):) Да, именно так.
(Интервьюер): Слышали ли Вы какие-либо отзывы от корей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читателей?
(Ёнгнам Ро): Корейские друзья плохо знают Россию, поэтому они не знакомы с российскими названиями мест и самим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поэтому их позиция такова: «Я не совсем понимаю, но это кажется потрясающим». Российские же друзья, напротив, говорят: «Он иностранец, но видит аспекты наше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которые мы, россияне, даже не замечаем. Это тоже потрясающе», — показывая контраст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Я слышал, В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лучаете докторскую степень в МГУ. Совмещать академическую работу и написание книг в условиях напряженного графика довольно сложно; как Вам это удалось?
(Ёнгнам Р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хотя я являю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LG Electronics в России, я также считаю себя человеком, представляющим Корею. Я хотел показать окружающим меня людям пример корейцев, всегда делающих все возможное. Поэтому я continuously учусь тому, как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которых мы участвуем, фактически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лиентами как часть бренда.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Дело не только в том, что бизнесмены говорят о бизнесе; Вы опубликовали книгу. У меня есть небольшая мысль, что это может быть хорошим примером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маркетинга. Что Вы думаете? Была ли публикация книги фактически полезной в бизнес-сфере?
(Ёнгнам Ро):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очень помогло.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стало поворотным моментом в моей жизни. Потому что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книги... Я фактически представлял эту книг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ГМИИ им. А.С. Пушкина в России. В то время многие люди пришли поздравить меня,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при посещ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ли встрече с деловыми партнерами, я использую книгу для ice-breaking, представляя ее первой...
(Ёнгнам Ро): ...Мы также посещаем школы, чтобы рассказывать историю бренда LG, и мы всегда заканчиваем, делясь стихотворением. Так что для молодежи тоже, в то время как K-culture и K-pop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 в наши дни, тот факт, что «корейский менеджер уважает Россию вот так», получает очень хороший отклик, я думаю.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Так что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приходить и говорить: «Пожалуйста, купите это, это хорошо», Вы подходили к ним, представляя книгу и говоря: «Вот что я почувствовал о России, что вы думаете?» Вы, должно быть, находили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работая корейским бизнесменом в России, и, должно быть, были и трудные моменты. Что приходит на ум прямо сейчас?
(Ёнгнам Ро): Российские люди очень высоко оценивают качество коре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говоря, что оно «отличное, очень хорошее». Поэтому, хотя сейчас непросто из-за текущих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я часто слышу, как они говорят, что надеются на наше быстрое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ынок, чтобы расширить свой выбор. Я чувствую наибольшую reward, когда слышу такие вещи.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Как это часто бывает с писателями, Вы, вероятно, не удовлетворены только одним томом. Готовите ли Вы, возможно, еще одну книгу?
(Ёнгнам Р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я планирую подумать еще немног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ситуации здесь, и есл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позволят и время разрешит опубликовать еще одну книгу, я сделаю это.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Вы являетесь важным экспертом, хорошо разбирающимся как в Корее, так и в России. Будучи таким экспертом, как Вы надеетесь,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и какую роль,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Вы можете сыграть?
(Ёнгнам Ро): Я вижу ключ в культуре. Разве слова, которые приходят на ум, когда мы думаем о России, не слишком ограничены? Наше восприятие России очень ограничено. Но живя в России, вы находите известных писателей в литературе, таких как Пушкин, Достоевский, Чехов; в музыке —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Чайковский, Мусоргский; а в искусстве, живописи — Брюллов, Репин, Шагал, Кандинский — но мы на самом деле плохо их знаем. Литература, искусство, природа и люди обладают большой человечностью. Я хотел бы, чтобы мы глубже погрузились в эти аспекты, подходили к ним культурно на равных, вели диалог, связанный с этой культурой. Если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продолжится, моя оставшаяся мечта — сыграть роль моста, соединяющего этот обмен.
(Интервьюер): Понятн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беседу сегодня.
(Ёнгнам Ро): Да, спасибо Вам.
(Интервьюер): Гордость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Сегодня мы по телефону пообщались с Президентом LG Electronics в России и странам СНГ господином Ёнгнам Ро, который стал первым корейским бизнесменом, получившим как «Награду за лучшую книгу CEO», так и «Специальную награду для иностранного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на «Корпоративной книжной премии 2025» в Москве.
